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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품 내용

제 목 0원의 가치 뒤에 숨은 60초의 무게

내 용

매일 아침 눈을 떠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부터 우리는 거대한 창작의 바다 속

에서 살아간다. 손가락을 몇 번 가볍게 움직이면 음악이 흘러나오고, 화려한 

웹툰이 눈앞에 펼쳐지며, 과제에 활용할 글씨체와 이미지가 화면 가득 쏟아

진다. 마우스 우클릭 몇 번, 혹은 ‘다운로드’ 버튼 하나면 이 모든 것이 

내 컴퓨터와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왔다. 가격표에는 늘 ‘0원’이 적혀 있었

다. 너무나 쉽고 당연하게 얻을 수 있었기에 나는 한동안 그 안에 담긴 창작

의 무게마저 0그램일 것이라 착각했다. 누군가의 시간과 노력이 담긴 결과물

을 그저 ‘인터넷에 흔히 떠도는 것’이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소비했다. 타

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자각조차 없었던 무지의 시간 동안, 나는 내가 

무엇을 놓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.

그 가볍던 마우스 클릭의 의미를 처음으로 무겁게 느낀 것은, 내가 직접 우

리 학교의 아름다움을 담아낼 홍보용 영상을 제작하게 되면서부터였다. 내가 

만들어야 했던 영상은 고작 1분이었다. 누군가에게는 SNS 화면을 넘기다 무

심히 지나칠 짧은 시간일 수도 있다. 하지만 그 60초를 완성하기 위해 내가 

보낸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다. 마음에 드는 장면 하나를 얻기 위해 카메라

를 들고 교정 곳곳을 돌아다니며 수없이 촬영했다.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

않는 장면은 다시 찍었다. 자막의 위치와 글자 크기를 몇 번이고 바꾸었고, 

화면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편집했다. 음악과 영상의 

박자를 맞추기 위해 1초를 수십 개의 프레임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도 했다. 

영상의 분위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배경음악을 찾는 데에도 오랜 시간

이 걸렸다.

그렇게 수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진 결과물이 고작 60초였다. 

하지만 그날, 나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. 60초는 결코 60초가 아니라는 것

을. 그 안에는 촬영하는 데 걸린 시간, 편집하며 흘린 땀, 수없이 반복한 고

민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함께 들어 있었다. 누군가에게는 화면 속에

서 순식간에 지나가는 1분이지만,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는 수많은 시간이 압

축된 결과였다.

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 속 타임라인과 씨름하던 어느 순간, 나는 문득 

과거에 내가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했던 수많은 글씨체와 이미지, 영상

과 효과음들을 떠올렸다. 그것을 만든 사람들도 어쩌면 나처럼 늦은 밤까지 

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을 것이다. 한 장의 이미지를 위해 수십 번 고민하고, 

단 몇 초의 음악을 위해 수많은 곡을 들어 보았을지도 모른다. 내가 직접 창

작의 과정을 경험하고 나서야,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창작물 하나

하나에도 누군가의 ‘60초’가 아닌 수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을 비

로소 깨닫게 되었다.

만약 누군가 내가 만든 영상을 허락도 없이 가져가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사

용한다면 어떨까. 아마 속상하고 억울할 것이다.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이 

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. 그 생각을 하고 나니, 그동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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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무심코 사용했던 창작물 뒤에 있었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

보이기 시작했다. 그제야 알았다. ‘무료’라는 말은 ‘마음대로 사용해도 

된다’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.

그날 이후 나의 디지털 생활은 조금 느려졌지만, 그만큼 더 신중해졌다. 예

전처럼 눈에 보이는 무료 폰트나 영상 템플릿, 배경음악을 무작정 저장하지 

않는다. 대신 ‘상업적 이용이 가능한가’, ‘출처를 표시해야 하는가’, 

‘사용 범위에 제한이 있는가’를 먼저 확인한다. 학교 홍보 영상이나 과제

에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활용할 때에는 가능한 한 출처를 정확하게 남기려

고 노력한다. 처음에는 출처 하나를 확인하고 적는 일이 번거롭게 느껴지기

도 했다.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다. 출처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

은 고작 몇 초일지 모른다.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은 창작자의 권리를 인정하

고, 그들의 노력을 존중하는 가장 작은 실천이다. 내가 남긴 작은 출처 하나

가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창작물이 존중받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.

저작권은 창작자의 손발을 묶는 딱딱한 법률의 사슬이 아니다. 오히려 창작

자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지켜 주는 울타리이며, 새로운 

작품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약속이다. 우리가 사랑하는 영

화와 웹툰, 음악과 영상이 내일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오늘을 살

아가는 우리의 작은 존중이 필요하다.

나는 이제 인터넷에서 ‘0원’이라는 가격표만 바라보지 않는다. 그 숫자 뒤

에 숨겨진 사람을 생각한다. 그 사람이 보낸 시간을 생각한다. 그리고 그 결

과물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흘렸을 수많은 땀을 생각한다. 0원이라는 가격표 

뒤에는 어쩌면 누군가의 60초가 아니라, 수십 시간과 수백 번의 고민이 숨어 

있을지도 모른다.

그 가치를 알아보는 데 필요한 시간은 어쩌면 단 1초면 충분하다.

다운로드하기 전 한 번 더 확인하는 1초.

출처를 적는 1초.

창작자의 권리를 생각하는 1초.

나는 이제 그 1초를 아끼지 않으려 한다. 왜냐하면 내가 보내는 1초의 존중

이 누군가의 소중한 60초를 지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. 그리고 그 작은 1초

들이 모인다면, 우리는 창작자의 노력과 권리가 존중받는 더 건강한 문화를 

만들 수 있을 것이다.

0원으로 얻은 창작물에도 결코 0원의 가치만 있는 것은 아니다. 그 안에는 

누군가의 시간과 노력, 꿈과 마음이 담겨 있다. 이제 나는 그 가치를 기억하

려 한다. 0원의 가치 뒤에 숨은 60초의 무게를. 그리고 그 무게를 존중하기 

위해, 오늘도 기꺼이 1초를 내어 놓으려 한다.


